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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국의 런던에 위치한 왕립학회에서 개최된 Crossref 2016 연차총회에 의편협을 대표하여 이춘실 

교수(정보관리위원)와 김태일 교수(정보관리위 간사/기획평가위원)가 참석하였으며 ㈜XMLink 측에서도 장혜숙 대표를 포함한 3인의 

직원이 참가하였다. 예년의 연차총회와는 다르게 mashup day 와 conference day가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Crossref LIVE16으로 

명명된 2016년 연차총회는 ‘Smart alone, brilliant together’로 표방된 주제에 부합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양일간의 일정에서 의편협 대표단은 Crossref 대표이사인 Mr. Ed Pentz 와 정책적인 논의를 가지는 동시에 Crossref 실무진과는 

기술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별히 Ed Pentz 대표이사는 11월 2일 conference day 에 시행된 ‘Crossref’s 

outlook & key priorities’ 발표시 최근의 추세를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함으로써 Crossref 에 최대로 기여하는 의편협의 

국제적 위상을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주었다. 

김태일 교수는 Crossref LIVE16 참관후기를 의편협 회원학술지인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www.jpis.org) 

최신호에 editorial (https://doi.org/10.5051/jpis.2016.46.6.361)로 게재하여 Synapse, PubMed Central, Web of Science 및 

Scopus 를 통해 배포하였다. 

Crossref 2016 연차총회 참석 보고

� Crossref�Live16�mashup�day�중�Crossref�스태프와�함께한�
이춘실�교수�및�XMLink�관계자

� Crossref�Live16�conference�day�중�Mr.�Ed�Pentz�
(Crossref�대표이사)와�논의�중인�이춘실�교수�및�김태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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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5시, 서울의대 행정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37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가 

열렸습니다.  금번  평가회에는  학술지  11종(계명간호과학,  대한불안의학회지,  대한연하장애학회지,  대한치과재료학회지,  

생물치료정신의학, 치위생과학회지,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Journal of Acute Care Surgery, Journal 

of Breast Disease, Korean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이 참여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7종이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합니다.

제37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보고

1. 대한연하장애학회지 (평점 3.05)

대한연하장애학회지는 대한연하장애학회가 발간하며, 연 2회 발행됩니다. 금번 평가 대상은 2016년 7월호(6권 2호)로서 종설 4편, 

원저 1편 등 총 5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며 표지도안도 세련되었으나, 내표지에서 편집위원회에 대한 기술이 빈약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글 목차란에 영문 논문의 제목을 영문 제목 그대로 쓰고 있는데, 한글 목차란에는 영문 논문이라도 한글 제목을 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고규정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으나 참고문헌 수와 관련하여 오류가 발견되고, 영문 논문도 게재하고 있는 

만큼 영문 투고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고규정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논문 종류별 작성요령, 이해관계 관련 규정, 

저자 역할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습니다. 논문 제목 및 저자명의 기술과 초록은 거의 완벽하게 처리되었으나, 저자 소속기관의 

표기에서 도시명이 누락된 논문(p.70)이 있으며, 초록에서 문장이 어색한 논문(p.49)이 발견됩니다. 본문의 체재는 잘 관리되었으나, 

간혹 오자가 발견되고, 한글 논문에서 영문 용어를 그대로 쓰거나 영문 약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의학용어의 한글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참고문헌의 표기에서 한글 참고문헌이 하나 발견되며(p.64), 투고규정과 달리 학술지 약어명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이 다수 있으며, 학술지 서지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저자명에 오류가 있는 논문들이 있어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는 잘 관리되고 있으나 띄어쓰기 오류가 있는 논문(p.51)이 있고, p.56-57에 있는 Table 1, 2의 경우 다른 문헌의 표를 

인용하고 있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편집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나 영문 논문도 게재하고 있는 만큼 영문 투고규정을 마련할 것이 

권장되며,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보고

의편협에서는 2016년 12월 9일(금)~10일(토) 연세의대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제10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1일차인 12월 9일(금)에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업무 소개’, ‘의편협 학술지 평가 소개’, ‘2015년 의편협 

학술지의 JCR 및 SJR Impact Factor 변화’, ‘전문가 심사 잘 하기’, ‘학술지 발전 경험 공유(EMM, JoS)’,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Digital Culture in Journal Publication', 'Crossing the Digital Divide in Journal Publishing: 전자학술지와 인쇄본 발행 업무의 

일원화’, ‘Successful Change of Workflow in Publishi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ORCID Search & Link 

Wizard for KoreaMed’, ‘ORCID Updates', 'Editor's eye on Publication Timestamps', 'Crossref Updates', 'Koreamed and 

Synapse Updates' 등 14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2일차인 12월 10일(토)에는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출판윤리‘라는 주제 아래 

‘의생명연구윤리’, ‘표절’, ‘저자됨’, ‘저자 실명제 합시다’, ‘CRediT(Contributor Roles Taxonomy): 저자 역할 구분 및 표시 기준’, 

‘중복출판’, ‘지적재산권’,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COPE guidelines' 등 9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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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Clinical Oncology는 대한종양외과학회의 공식학술지로 연 2회 발간되는 국영문 혼용지입니다. 평가대상은 

2016년 6월 30일에 발행된 제12권 1호로서 종설 2편, 원저 8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NLM 카탈로그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는데 NLM 납본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표지는 무난하나 한글이 포함된 학회 로고가 전면 배치되어 있는데 NLM 카탈로그 

등록시 한글 명칭으로 기입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문표기만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투고규정의 일부에 대소문자 오류가 

있고 그림, 표, 참고문헌을 영문으로 작성하라는 안내가 없으며, 저자의 ORCID 번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출판물에서는 

어디에서도 ORCID 번호를 표기한 곳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본 학술지 편집진의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출된 인쇄본에 수록된 종설 논문 2편의 경우 논문의 형식이 상이하고 영문논문의 경우 외국저자 논문과 국내저자 논문의 

제목표기방식이 다르며, 저자 소속기관의 기술방식이나 5개 이상의 중심단어의 표기 및 부적절한 용어의 선택 등의 문제도 

관찰됩니다. 

영문논문의 경우 의미가 없는 ‘-’의 사용이 많고 본문 중에 오타가 발견되며 대소문자 오류나 시약과 기계의 표기방식의 오류, 

6. Korean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평점 3.60)

5. Journal of Breast Disease (평점 3.00)

Journal of Breast Disease는 한국유방암학회의 공식 온라인 학술지로 연 2회 발간하는 국영문 혼용지입니다. 평가대상은 2016년 6월 

30일에 발행된 제4권 1호로 종설 2편과 원저 2편, 증례 2편을 싣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술지 홈페이지는 무난하게 정비되어 있고 논문에 

대한 접근성도 좋으나, 판권에 대한 언급이 없고 투고규정의 경우 전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 투고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투고규정 내에 제목작성 요령, 저자됨, 책임저자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고 출판윤리에 대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저자점검표나 저작권 동의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논문 본문의 경우 저자표기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부적절한 중심단어의 선택이 있으며 투고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참고문헌이 

발견됩니다. 표와 그림은 대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약어사용이 있고 저작권 승인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그림도 보입니다. 

아직 NLM 카탈로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데 상기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부분을 수정 보완 후 NLM 납본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Journal of Acute Care Surgery (평점 3.34)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의 학술지로 연 2회 발간됩니다. 심사대상이 된 6권 1호(2016년 4월 발간)에는 편집인의 글 1편, 종설 3편, 

원저 4편, Interest Image 1편,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1편 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도안은 무난해 보입니다. 겉표지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이 있는데 글자 크기에 비해서 줄 간격이 좁아서 이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책 등의 글자 크기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비해서 작고 알아보기 어려운 점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3.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평점 4.18)

2. 치위생과학회지 (평점 3.65)

한국치위생과학회의 학술지로 연 6회 발간되며 심사대상이 된 16권 4호(2016년 8월 발간)에는 원저 7편, 증례 1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미려하고 책등에 페이지가 표기 되어 있어서 외관상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기를 잘 지켰고 국내학술지 인용 

비율이 높은 것도 우수한 점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한글 논문, 영문 논문에 따라 한글제목, 영문제목의 배치 순서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글꼴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본문의 

사용언어에 관계없이 첫 페이지의 양식은 통일이 바람직합니다. 투고규정에 따르면 증례보고에는 요약이 없는데 게재된 증례보고에 

요약이 있는 등 투고규정과 논문의 체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표에서 p값을 0.000으로 표기된 것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p값이 표기되어 있는데 별도로 유의수준의 구간을 *,**,*** 등으로 표기한 

것은 향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인쇄하여 사진 설명에는 색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게재된 

사진에서는 흑백이라 알아볼 수 없으며 이상소견을 화살표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면 좋았을 사진들이 발견됩니다. 참고문헌 

표기의 오자는 없으나 실제 서지 정보에서는 오류가 많은 점 등은 편집 과정의 검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잘 정비된 학술지로서 편집과정의 검토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면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의 학술지로 연 4회 온라인으로만 발간됩니다. 심사대상이 된 2권 2호(2015년 12월 발간)에는 종설 1편, 원저 7편, 

Free Open Access Medical Education 2편, 증례 2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평가했을 때 표지 도안은 미려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고규정에 한 곳의 오자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잘 규정되어 있으나 저자점검표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논문에 Capsule summary로 중요한 논점을 박스 안에 표기한 것은 좋은 점이지만 투고규정에 관련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새로 시작된 논문의 형태로 Free open access medical education이 2편 수록되어 있는데 아직 

투고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초록에서 오자가 1군데 발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선명하게 게재되어 있지만 일부 사진에 환자의 

얼굴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부분은 눈 부분을 가리는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부 도형 그림에서 선이 너무 가늘어 알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발견됩니다. 

 간기를 잘 지켰고 현재 PMC 등재 학술지이며 게재된 12편의 논문 중 4편의 해외 저자 논문이 게재되어 있어 국제적인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됩니다. 일부 보완할 점이 보완되면 국제적으로 더욱 명망 있는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문헌 오류가 없는 점은 우수하지만 간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본문에 오자가 일부 발견되지만 전반적인 편집 

과정의 검토는 양호해 보입니다. 일부 사진에서 이상 소견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상세했으면 좋을 것들이 발견됩니다. DOI를 부여하고 

있고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초록, 논문 본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NLM에 아직 납본이 되지 않고 있는데 NLM 납본을 시작하고 편집을 일부 개선해서 국내, 국외에서 검색 인용이 널리 되는 학술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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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안내

의편협에서는 학술지 편집위원,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8회 논문작성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1월 20일(금) 오후 5시까지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고, 사전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일 현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일 중식과 주차권이 제공되고, 의사연수평점(6평점)이 부여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상세 일정은 아래 일정표를 확인하여주시고, 강의 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7년 2월 4일(토) 오전9시~오후5시 50분

장소: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

09:00-09:05 인사말 홍성태(의편협 회장, JKMS 편집장)

09:05-09:10 과정 소개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09:10-09:50 Ten ti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논문 작성의 원칙과 기본 요령 홍성태(의편협 회장, JKMS 편집장)

09:50-10:40 초록 작성요령과 투고 시 주의사항 이선영(의편협 교육연수위원)

10:40-11:00 휴식

11:00-11:40 서론, 재료 및 방법 및 결과 다듬기 서동훈(의편협 기획평가위원)

11:40-12:20 Figure handling 이준행(성균관의대)

12:20-13:30 점심식사

13:30-14:20 의학논문 작성을 위한 R 통계  문건웅(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14:20-15:10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그림파일 작업 도구 김지형(서울성심병원)

15:10-15:30 휴식

15:30-16:10 Writing Biomedical Research Papers: Understanding Information Structure 황윤희(서울대)

16:10-16:50 논문작성에서 꼭 알아야 할 출판윤리 최인홍 (의편협 부회장, YMJ 전 편집장)

16:50-17:10
CRediT (Contributor Roles Taxonomy): 저자 역할 구분 및 표시 기준  

 이춘실(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의편협 정보관리위원, JKMS 간행위원)

17:10-17:40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 박중원(의편협 교육연수위원회 간사, YMJ 편집장)

17:40-17:50 종합 토론 및 수료식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7.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평점 3.65)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은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의 공식 영문학술지로 연 6회 발간됩니다. 평가대상은 

2016년 10월 1일에 발행된 제13권 5호로 2편의 특집기사, 2편의 종설, 13편의 원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학술지가 의편협 회원단체가 발행하는 타 학술지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학술지 인쇄본과 온라인본(www.term.or.kr) 

및 NLM 카탈로그에 기술된 판권 및 학술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점입니다. 인쇄본 상 발행인은 해당 학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온라인본에 안내된 사항에는 Springer사가 발행인이고 공동발행인으로 해당 학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NLM 카탈로그 상에 

기재된 해당 학술지의 정보는 2004년 발행된 국영문 혼용 국내 학술지명이 대표명칭으로 되어 있고, Springer사가 발행인이며 

해당 학회가 공동발행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영문 혼용 국내 학술지의 경우 영문 국제학술지로 변경하게 되면 

pISSN을 신규부여 받고 온라인본의 경우 eISSN도 부가되어 해당 정보가 NLM 카탈로그에 반영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있고 

발행이력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학술지의 경우 인쇄본에 기재된 URL(www.term.or.kr)은 자체 홈페이지가 

없이 Springer사가 운영하는 URL(http://link.springer.com/journal/13770)로 redirection 되는데, 이에 의하면 전세계 온라인본 및 

한국을 제외한 인쇄본 배포권을 Springer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한다고 되어 있고, 인쇄본에는 그러한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어 해당 

학회가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학술지에 대한 정보 제공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로 

볼 수 있는 aims and scope 와 abstracted/indexed in 및 subscription 과 submission 등의 사항들도 학술지 온라인본과 인쇄본에 

표기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학회는 발행인인 Springer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정보가 학술지 

온라인본, 인쇄본 및 NLM 카탈로그에 일관되게 표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학술지는 creative commons license를 표방하고 있지 않기에 open access 학술지가 아니며 유료인 관계로 논문 전문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평가용으로 제출된 인쇄본 표지는 무난하고 투고규정이나 저작권동의서 등도 구비되어 

있으나, 영문법과 대소문자 오류 등이 간혹 관찰되며 feature article의 형식과 게재방식에 대한 안내가 없고 중심단어의 경우 개수 

이외에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투고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논문의 경우 제목이 

100자 이상이거나 중심단어의 개수 초과 및 부적절한 중심단어가 사용되는 등 투고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고 컬러 인쇄가 필요한 

사진을 흑백인쇄 하거나 너무 작은 크기로 배치하여 선명도가 떨어지는 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약어의 사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논문의 경우 타 논문이나 책에서 인용된 그림의 사용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불확실하고 일부 그림의 경우 저자의 

창작물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면 향후 편집과정에 있어서 본 학술지 편집진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학술지는 Web of Science 와 Scopus 에 등재되어 있긴 하나 상기 사항들을 감안해볼 때 KoreaMed 등재 전에 인쇄본과 온라인본 

및 NLM 카탈로그에 공히 일관된 판권 및 학술지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국영문의 혼재사용 등 많은 오류가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표 작성에서 p 값의 소수점 표기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표 작성방식에 오류가 

있으며 도표의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너무 많은 그래프가 

하나의 그림으로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저작권 승인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그림이 포함된 논문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상기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항목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므로 본 학술지 편집진의 세심한 확인 및 수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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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현황 및 회원가입 안내

본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17년 1월 현재 256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97, 의과대학 학술지 11, 치의학 15, 수의학 3, 간호학 20, 

영양학 6, 생명과학 4)이며, 개인회원은 42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  네이버(주) ,  광문출판사 ,  메드랑(의학문화사) ,  아이비기획 ,  아카데미아 ,  엠투커뮤니티 , 

우리의학사, 인권앤파트너스, 진기획<(주)제이피앤씨>, 최신의학사, 크림슨인터렉티브코리아(주), Editage, InfoLumi,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XMLink(주) 총 1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

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안내

2017년도 의편협 정기총회가 오는 3월 30일(목)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2강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날 개최될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되고 회원인준, 회칙 개정 등의 중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의편협 학술지 평가항목 내용 수정 안내

의편협 학술지 평가 협의회 조사항목 중 평가항목 3-6에서 기존의 ‘국내 데이터베이스ʼ에 포함되었던  RiCH 및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를 제외하기로 하고,  초록 DB 2개(MedRIC (C), MEDLIS (D))와 전문 DB 1개(Synapse (S))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평가를 받을 학술지들은 수정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이용 가능성

 (         )   1점 : 학술지 관련 Website가 있다.

 (         )   1점 : KoreaMed LinkOut에 참여하고 있다.*

 (         )   1점 :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사용하고 있다.

 (         )   1점 :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초록검색이 가능하다 (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

 (         )   1점 :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다 (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

       (         ) : (1)-(5) 해당 점수의 합

* 신규평가 학술지는 1점을 자동 부여한다.

註. KoreaMed를 제외한 국내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조사한다.


